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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 특징을 살펴보고, 서비스 

무역 규모의 확대 과정에서 보여지는 문화산업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는 것

이다. 2000년대 이후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문화산업 특히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의 ‘Visit 

Japan’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시다 정권의 ‘쿨 재팬(Cool Japan)’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은 1970년

대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내수 정

체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을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과 구매력의 향상 및 여유로운 시간

을 바탕으로 문화 소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변화 속에

서 문화산업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이 성장했고, 서비스 무역의 규모도 확대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356억 엔에 달하는 거액의 누적 적자에도 불구

하고 문화산업과 연계된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사

회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영향력을 확대 및 유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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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일본의 통상정책 및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및 서비스 무역 정책의 확

장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통상백서 2023󰡕을 통

해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지

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안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経
済産業省 2023/8). 또한 무역 적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대책 강화 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방침에 대해서도 발표했다(経済産業省 2023/6). 하

지만 약 이십여 년 전인 2004년도 통상백서를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은 지금과 달랐다. 즉, 당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

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은 중국과

의 경제적 연계성을 심화하려 했다(経済産業省 2004/6, 12). 이는 동일

한 대상 및 사안에 대서도 각 시기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일본의 통상

정책이 변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지난 1996년 일본의 서비스 수출액은 7.4조 엔이었으나 2008

년에는 14.6조 엔까지 확대되었다(中田一良 2015). 2013년에는 엔저

의 영향으로 13.2조 엔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7.3조 엔이 되었다

(中田一良 2015). 그리고 2015년에는 일본 서비스 수출이 19.7조 엔(전

년 대비 13.9% 증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다(通商白書 2016, 

180). 서비스 수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운송이 4.2조 엔으로 전체

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였고, 기타 업무 서비스가 4조 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가 3.9조 엔, 여행이 2조 엔, 건설이 1.2조 엔으로 나타났다

(中田一良 2015). 그런데 󰡔통상백서 2024󰡕에 따르면, 2023년 방일 외

국인 여행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전의 약 80%로 회복되면서 방일 외국

인 여행자의 일본 내 소비액을 나타내는 여행수취액은 5조 2,241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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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22년 1조 2,147억 엔에서 330.1% 증가하였다.1) 여행수지로 보

면 3조 4,037억 엔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 6,242억 엔 

흑자에서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2)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산업

재산권 등 사용료의 수취액 증가로 3조 2,210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 2조 4,667억 엔의 흑자에서 흑자 폭이 확대되었다.3) 즉, 2010

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서비스 무역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

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과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에 관한 성장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서비스 무역 분야는 수출 금액적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 및 분야도 확장되고 있어서 그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재화가 100.3조 엔, 서비

스가 28.8조 엔으로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

했다(藤田隼平 2024).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

다. 2013년 11월에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경제산업

성의 주도로 쿨 재팬 기구(クールジャパン機構,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3년 당시 일본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출

자로 설립된 쿨 재팬 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2023년 3월 기준으로 상당수의 투자에 실패했고 누적 적자

1) 2023년 서비스 수지는 3조 2,026억 엔 적자로 지난해 5조 5,288억 엔 적자에서 적자

폭이 42.1% 축소되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비스 수지 적자 축소

의 주요 원인은 여행수취액 증가에 있다. (通商白書2024, 99)
2) 일본인의 해외여행자의 해외 소비액을 나타내는 여행지급액은 1조 8,203억 엔으로 

지난해 5,906억 엔에서 208.2% 증가했다. (通商白書2024, 99)
3)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등 사용료는 1조 7,300억 엔

의 적자를 기록하여 작년의 1조 5,223억 엔 적자에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통신-컴
퓨터-정보서비스는 1조 6,745억 엔 적자로 지난해 1조 5,988억 엔 적자에서 적자폭

이 확대되었다. 기타 업무서비스는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의 지급액 증가 등으로 

4조 6,097억 엔 적자를 기록하여 작년 4조 3,810억 엔 적자에서 적자폭이 확대되었

다. 이처럼 인바운드 회복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축소되었으나, 디지털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인재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부문의 수익 창출력 강화가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通商白書 202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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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56억 엔에 달했다(毎日新聞 2024/6/4). 경제산업성은 2022년 11월

에 발표한 개선 계획에서 펀드 설치 기한인 2033년도의 누적 손익 전

망에 대해 흑자 규모를 148억 엔에서 10억 엔으로 낮췄다(朝日新聞デ

ジタル 2023/10/31). 

그런데 이렇듯 수치상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시다 정

권은 지난 2024년 6월 4일 일본 정부(지식 재산 전략 본부, 본부장: 기

시다 총리)는 약 5년 만에 쿨 재팬 전략의 개정안을 공개했다(毎日新聞 

2024/6/4). 해당 원안에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쿨 재팬 관

련 분야를 기간 산업으로 규정하며 해외 진출을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

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4) 거액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쿨 재팬 전략을 

5년 만에 개정하여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은 어떻게 추진되

어 왔으며, 특히 서비스 무역 정책의 확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 검토하겠다. 단순히 기시다 정권의 쿨 재팬 전략의 재추진 배

경을 미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에서 서비스 무역의 확대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 정책

이 문화산업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과 연계

되어 분야 및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이러한 변화

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에 제2장에서는 

전후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 특징을 살펴보며 일본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 무역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일본의 20세기 전략과 21세기 전략을 비교하며 변화

를 가능케 한 배경과 정책적 한계에 대해 검토하겠다. 

4)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물 수출 등에 관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겠다는 방침도 담

겨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관광객)가 증

가하는 반면 미중 대립 등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쿨재팬 전략

의 재기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読売新聞 2024/05/25)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문화 소비 시대 속 전략  43

2. 일본 통상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일본의 전후 통상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20세기 후반에

는 미일 통상 이슈에 대한 연구(김영근 2007, 関下稔 1985, 樋渡由美 

1991, 佐竹正夫 2001, 青木健 2006)가 주를 이뤘으나, 2000년대 접어

들면서 일본의 FTA(EPA) 및 TPP에 주목하며 통상정책의 변화를 논한 

연구(이승주 2009, 박창건 2010, 손열 2014, 정훈 2015, 석민규 외 

2022, 小浜裕久 2012)가 급격하게 늘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쟁점이 

되었던 지역 통합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전략을 논하는 연구(박

성빈 2007, 김현성 2010, 박창건 2020, 박상현 2023), 한국 및 EU 등과

의 양자 무역 관계에 관한 연구(김영근 2015, 김현정 2020)도 발표되었

다. 그리고 최근 2010년대부터는 특정 무역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한 연구(藁谷達至 2020, 上谷田卓 2020)와 외교 및 안보 정책적 관

점에서 무역 정책을 분석한 연구(송정현 2023, 이주형 외 2024)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은 일본 국내외 요인 및 정책 결정 과정을 분

석하며 일본의 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즉, 국내 특정 산업과 족의원 그

룹 간의 정치적 유착 관계, 안보적 측면에서의 미일 관계를 고려한 일

본의 정책 결정 등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도 일본 경

제의 서비스화에 관한 생산과 지출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의 구조 변

화와 서비스 수출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용민 외, 2020). 이

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 대외 경제 정책에 관한 특정 시기의 변화 및 경

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 특징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연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본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

상정책 및 추가 전략과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함께 서비스 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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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 정부의 추가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겠

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

서 고이즈미 정권의 ‘Visit Japan’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시다 정권의 

‘쿨 재팬(Cool Japan)’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산업 전략

을 통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구축하고 이를 주요 축으로 삼게 된 과

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일본의 통상정책: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핵심 전략 

분야의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국내외 정세 변화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IT(Information 

Technology) 등의 고도 지식 및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하

이테크 제품을 둘러싼 경쟁시대가 되었다(日本貿易会, n.d.). 게다가 

21세기에는 경제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바이오 테크놀로지(생물 

공학),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겨나면서 산

업과 비즈니스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日本貿易会, n.d.).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새로운 

경쟁 시대를 맞이했다(日本貿易会, n.d.).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산업 및 무역 구조는 전환기를 맞이했다(日本貿易会, 

n.d.). 일본은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도 국제 시장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분야를 키워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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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일본의 전략

세계 경제의 시장 규모는 1990년대에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2000년

대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거시경제 메커니즘도 

괄목할 만큼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동서독 통일, 1991년 소련 

붕괴, 1992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사회

주의국가들이 잇따라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通商白書 2004, 3). 냉전 종식 이전의 시장 경제권을 OECD 회

원국(당시 24개국), NIEs, ASEAN4,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

로 한정할 경우, 1990년을 기준으로 시장 경제권의 총인구는 15억 

7,000만 명, 명목 GDP 총액은 18조 8,000억 달러였다(通商白書 2004, 

3). 그런데 2001년 통계 자료 중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을 시장경제권

에 추가하면 2001년의 총인구는 2.93배인 45억 9,000만 명, 명목 GDP

는 1.6배인 29조 4,000억 달러였다(通商白書 2004, 3). 이렇듯 21세기 

초반에는 이러한 세계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분업 구조 

재편과 새로운 판매 거점 확보를 위해 동유럽 국가 및 중국 등으로 진

출하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通商白書 2004, 3). 일본 역시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각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전략 중 하나가 동유

럽 국가 및 중국에 대해 OD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후

반 일본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

리아, 루마니아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1996년도부터 발

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997년도부터 우크라이나, 

몰도바도가 일본 ODA 정책의 대상국이 되었다(外務省 n.d.). 특히 일

본은 동유럽 지역에 거액의 정부개발원조(ODA)를 투입하여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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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민주화 개혁, 시장경제화를 지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은 이미 양호했던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냉전 종식 후 더

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5)

2. 자유 무역 체제의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일본의 경우, 종전 직후 원재료 및 소재 가공형 제품, 경공업 및 잡

화를 중심으로 수출했다.(篠井保彦 2000). 1960년대에는 일본의 공업

이 크게 발전했다(NHK n.d.). 우선 석유, 철광석 등 다양한 자원을 수

입하여 철, 알루미늄 등으로 제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소재로 

선박 등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했다(NHK n.d.). 즉, 전략적 중점 투자 

결과 1960년대에는 철강, 선박 등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산업 제품

이 수출 상품으로 대두했다(篠井保彦 2000). 반면, 수입을 살펴보면, 

1960년에는 면화, 양모 등 섬유 원료의 수입이 두드러졌다(NHK n.d.). 

1970~80년대에는 전자 및 전기 기기, 수송 기기, 정밀 기기 등의 가공

조립형 제품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篠井保彦 2000).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고, 자동차가 수출액 1위를 차지하

게 되었다(NHK n.d.). 일본의 무역액은 1980년부터 급속히 증가했고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通商白書 

2020, 278). 

하지만, 고도성장 이후 꾸준히 일본 경제를 견인해 온 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들어 생산액과 고용자 수 측면에서 모두 실적이 악화되었다

5) 일본의 민주화 지원은 1990년대 아세안 국가들의 민주화 시기에도 이루어졌으며, 현
재도 선거제도 구축 지원, 법제도 개혁 등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国際協力機構, 
n.d.) 참고로 일본 ODA 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재정 악화 및 

ODA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일본의 ODA 예산은 점차 삭감되었다가 2010년
대 중반부터 다시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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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徹 2002).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값싼 노동력과 현지 시장의 성장성을 이유로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

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었다(国土交通白書 2006). 

또 한때 세계를 선도한다고 평가받던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

으로 떨어졌고, 이는 부실 채권이 줄어들지 않는데 한몫을 했다(中北

徹 2002). 특히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을 앞두고 일부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일제히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中北徹 2002). 그 결과 제조업 부문의 부진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中北徹 2002). 

결과적으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 조짐이 관찰되

어 제조업의 중심축이 반도체에서 정보통신으로 바뀌었다(中北徹 

2002).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반도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와 가전제품, 전자기기의 부품과 공작기

계 등이었다(NHK n.d.). 하지만, IT의 급속한 발전과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 고유의 기술 개발, 인재 육성, 상거래 관행

의 형성, 조직 이념의 전환 등이 수반되지 않아 결국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일본 기업의 늦은 대응은 누적되었다(中北徹 2002). 그리

고 결국 일본에 기반을 두었던 제조업의 중심이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그 산업 기반이 이동하게 되었다(中北徹 2002).

하지만, 21세기 초반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내수 확대와 

더불어 기술 및 노하우의 해외 유출 방지, 고기능-고품질 제품을 생산

하는 생산기술의 축적 등 국내 입지의 장점이 재조명되면서 공장의 국

내 회귀 현상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国土交通白書 2006). 일본 경제산

업성의 공장입지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신규 공장입지 건수는 

역대 최저인 844건까지 떨어졌다(国土交通白書 2006). 하지만 2003년 

이후 전년도 대비 19~25% 증가세를 이어갔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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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의 4,147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5년 신규 공장입지 건수

는 1,544건까지 회복했다(国土交通白書 2006). 또한 2005년 국제협력

은행이 실시한 ‘2005년도 해외직접투자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사업의 

중기적(향후 3년 정도) 전망에 대해 ‘강화 및 확대한다’고 응답한 기업

이 47.0%,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를 차지했다

(国土交通白書 2006). 즉, 일본 국내 사업을 강화 및 확대하려는 태도

는 계속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国土交通白書 2006).

마에다(前田栄治, 2002)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제조업보다 헬스케어 산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

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한다(前田栄治 2002, 32). 또한 그는 이와 더

불어 동아시아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는 일본 제

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나아가 관광업 등도 유망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논했다(前田栄治 2002, 32).

3. 21세기 문화 소비 시대 속 일본의 추가 전략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글로벌’, ‘세계화’, 

‘정보화’라는 키워드가 대두되었고,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전략 산업 및 

통상정책이 크게 변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인간의 창의성, 다양성, 

첨단 기술 등이 전략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재화 소비 

중심 시대에서 문화 소비 중심 시대로 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불리며 문화의 중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더 이상 서구 선진 경제 및 문화를 흡수하고 

개선 및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교육, 과학기술, 학술, 

예술 및 문화, 스포츠,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본이 세계 리더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文部科学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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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일수록 일본 사회 전체, 그리고 개개인의 

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文部科学省 

n.d.). 즉,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지식 기반 사회화를 

통해 물질 및 경제적 측면과 정신 및 문화적 측면이 조화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文部

科学省 n.d.).

한편 정보 통신과 교통 및 운송 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고도화, 그리

고 세계 무역 기구(WTO) 설립 등 자유 무역 체제의 정비 및 확대로 인

해 사람 뿐만 아니라 물건, 금전, 정보가 전 지구적으로 이동 또는 유통

되고 있다(総務省郵政事業庁 2010).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도

약과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화는 이러한 추세에 더욱 박차

를 가했다(総務省郵政事業庁 2010). 그 결과, 일본에서도 국경 없는 

경제 활동 및 국민 생활이 급속히 진행됐다(総務省郵政事業庁 2010). 

예를 들어,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 간의 출입국자 수는 2.4배, 

무역량은 1.3배(수출), 2배(수입) 그리고 국제 전화 취급 건수는 5.1배, 

대외 자산 잔액은 3.5배까지 증가하였다(総務省郵政事業庁 2010). 특히 

기업 활동과 기업 간 경쟁이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구촌의 거대한 경쟁 속에 놓여 있다(総務省郵政事業庁 
2010).

그런데 이러한 21세기의 변화 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능케 한 배경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20세기까지의 산업 

사회와 달리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중심 가치가 탄생(生越由

美 2008, 32)하면서 가능해졌다. 풍요로운 시간을 실현하는 원천은 문

화이고, 이를 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화산업’이다(生

越由美 2008, 32). 또한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기술

도 크게 진화했다(生越由美 2008, 32). 문화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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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는 즉각적으로 글로벌하게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인 동시에 아날

로그 세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예술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

다(生越由美 2008, 32). 결과적으로 일본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

화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추가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

한 정책들은 서비스 무역 정책 및 문화산업정책 그리고 ‘Visit Japan’ 

캠페인 및 ‘쿨 재팬’ 전략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2장을 통해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세

기 후반 일본은 재화를 중심으로 성장 및 발전한 산업을 바탕으로 무역

국(貿易立国, trading nation)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과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구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소비 시대를 맞이했다. 이와 더

불어 이에 걸맞은 소비와 산업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에 제3

장에서는 일본이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산

업과 서비스 무역을 어떻게 연계하여 전략을 세워왔는지에 대해 파악하

기 위해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

시다 정권이 2024년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쿨 재팬(Cool Japan)’ 전략

이 어떠한 배경으로 재탄생된 정책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일본 서비스 무역 속 문화산업의 역할 확대: 

21세기 문화 소비 시대 속 일본의 추가 전략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혁신과 함께 부가가치가 물품에서 서

비스로 이동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선진국들은 서비스 무역 분야를 해

외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 중 하나로 꼽

는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이미 그 중요성이 인지되어 1995년 WTO설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문화 소비 시대 속 전략  51

립 협정 중 부속 협정 1B(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 즉, 서

비스 무역에 관한 첫 다자간 협정이 포함되었다.6)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무역의 성장 가능성

에 주목하며 이를 일본의 주요 전략 분야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일본 은행 자료를 보면, 국제 수지 통계 중 서비스 수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은 거래 특성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재화의 이동이나 생산 활동에 관련된 것, 둘째, 사람의 이동이나 현

지에서의 소비 활동에 관련된 것, 셋째, 디지털에 관련된 것, 넷째, 금융

이나 보험에 관련된 것, 다섯째, 그 외 기타가 있다(国際局 2023). 그리

고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동 추세를 살펴

보면, 크게 3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화의 이동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수지는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 체제 재편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둘째, 사람의 이동 및 현지에서의 소비

와 관련된 서비스 수지는 인바운드 수요를 배경으로 최근 흑자 기조를 

보인 점이다. 셋째, 디지털 및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수지는 각각 디지

털화의 진전과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 상품의 증가로 해외 기업에 대한 

지급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어 일본 전체 서비스 수지의 적자

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경제산업성과 일본 은행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6)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

율을 규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한 마라케시 협정(통칭 WTO 설립협

정)’의 일부로 1995년 1월에 발효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다. 이후 2001년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도하라운드)의 틀에서 서비스 무역의 추가 자유화가 논의되

었다.  참고로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oint 
Statement Initiative)에 따라 전자 상거래 및 국내 서비스 규제 등의 분야에서 협상이 

희망국간에 진행되고 있다. (外務省 2021/2/9)
참고로, 자발적으로 모인 국가들 간의 개별 규칙 및 분야별 다자간 협상을 통해 새로

운 서비스 무역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
지만,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TiSA는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2017년부

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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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디지털 분야에서의 약세가 두드려졌지만, 2010년대에도 이를 개

선하지 못했고, 2020년대에도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산업재산권 등 사용료, 저작권 등 사용료)와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흑자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등

의 사용료는 관련 수취 자료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해외 생산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해외 사업 활동 기본 조사(경제산업성)에서 일

본 기업의 해외 거점 매출액을 보면, 최근 현지 판매와 제3국 수출이 일

본으로의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国際局 2023). 

또한, 해외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제조업)에 지불한 로열티 수령액도 

최근 들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国際局 2023). 

한편, 2015~2019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 

수지의 흑자 및 흑자 폭의 확대가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장과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10년

대 중반부터 서비스 무역의 다양한 분야 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특히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핵심 전략 분야로 지목되어 집중 투자

되고 있다. 즉, 일본의 정책 결정자 및 정치계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사람의 이동관련 서비스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

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본의 문화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본 서비스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기 20세기 후반 무역국(貿易立国) 전략 속 변화: 

산업 구조 및 경제 성장에 따른 변화와 문화산업 태동기 

20세기 후반 일본은 가격 경쟁력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국(貿易立国) 전략을 통해 주요 산업에 투자하며 성과를 거두었

다. 종전 직후에는 원자재, 경공업, 잡화 수출이 중심이었으나,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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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철강, 선박 등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중후장대형(重厚長大

型) 산업제품이 수출의 주축이 되었다(国際局 2023). 1970~80년대에

는 전자-전기기기, 수송기기, 정밀기기 등 가공조립형 제품, 1990년대

에는 자동차, IT 등 고도의 기술력과 지식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다(国際協力機構 2013, 19).

그렇다면 무역국(貿易立国) 전략은 단순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해온 것일까? 우선, 오이즈미(大泉啓一郎)는 일본의 무역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5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그 규

모가 10조 엔을 넘어섰다.7) 이러한 수출 확대는 일본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인의 생활 수준은 유럽과 미국에 버금가는 수

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전후 일본의 번영된 모습이 ‘무역국(貿易立

国)’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오이즈미(大泉啓一郎 2022)의 설명이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 및 경쟁력 저하 등을 배경으로 

1990년대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해외로 생산 거점이 이전됐고, 기술집

약적인 산업만 일본 내에 남게 되면서 생산 체제가 재편되었다(新谷剛 

1996). 그리고 1990년대 주목할 점은 일본이 서비스 최대 순수입국으

로서 서비스 무역의 확대 및 서비스 시장 제공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스스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1997년 

일본의 상업 서비스(Commercial Service) 무역과 관련하여 WTO 사무

국 문서(S/C/W/94, 23쪽)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6위 수출국(681억 달

러), 세계 2위 수입국(1,222억 달러)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外務省 

1999). 이에 덧붙여 국제통화기금의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YEARBOOK 1998(Part 1 page 406)(사무국 문서에서 지

7) 2021년 일본 무역수지는 1조 7,500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2019년 3조 1,000
억 엔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하며 20세기 후반의 일본 무역 성적은 괄목할 

수준이었다. (大泉啓一郎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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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 바와 같이 본 통계에는 외국기업의 현지 거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서비스 수지 불균형이 상

존했다는 점도 언급했다(外務省 1999). 특히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의 서비스 무역수지는 400억 달러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WTO

가 출범한 1995년 이후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대의 적자로 확대되

었다(外務省 1999).

이렇듯 20세기 후반 일본은 세계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요인 등을 배경으로 무역국 전략을 변경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특히 일본은 그렇게 쌓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ODA 정책 및 다양한 대외정책을 통해 일본은 시장 

및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20세기는 제조업 중심의 

‘재화의 시대’였고, 사람들의 ‘방어적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였

다(駄田井正 외 2011). 그런 의미에서 산업 경제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駄田井正 외 2011).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문화정책은 

변화했다. 

특히 1990년대는 일본의 문화산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우선 국제적 요

인을 살펴보자.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혁신주도형 지식기반 경제전략에 착수했다. 

1997년 출범한 영국 블레어 정권의 창조산업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

으로 하는 진흥 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安田武

彦 2018, 5-6). 예를 들어 한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대통령’ 

선언을 계기로 콘텐츠 산업 진흥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영국의 영향이 컸으며, 문화산

업의 미래성을 내다본 정책 담당자들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정

비와 개선에 힘썼다(安田武彦 201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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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적 요인으로 20세기 후반 일본 국내의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문화정책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

쳤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일어난 도시와 관련된 큰 변화 

중 하나는 도시개발과 문화와의 관계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安田武

彦 2018, 6). 1980년대에 선진국들은 규제 완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

다(安田武彦 2018, 6). 자국 통화 가치의 상승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제조업에서는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安

田武彦 2018, 6). 즉, 도시에 존재하던 공장이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

상국으로 옮겨지면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선진 도시는 탈공업화 시

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산업 등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의 필요성이 높아졌다(安田武彦 2018, 6). 그 결과 공장 이전 등으로 인

한 중심 시가지의 쇠퇴로 슬럼화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지식과 감성이 

중요한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安田武彦 2018, 6).

사실 이러한 변화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까지 전후 부흥에서 고도경제성장, 안정적 성장

을 통해 경제 규모를 확대했고, 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

상시켰다(厚生労働省 2011). 임금 및 물가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현금 급여 총액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상승했다(厚生労働省 2011). 실질임

금의 상승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

여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8)

하지만, 1985년 5월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가 달러 대비 크게 절상

되면서 경기는 후퇴 과정에 들어갔다(厚生労働省 2011). 물론 일본 정

8)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1960년대 전반에서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수준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중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 국민들의 계층 귀속 의식의 중산층화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전반에는 하류층 비율이 상승했다가 후반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

섰다. (厚生労働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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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적극적인 내수 진흥책이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1986년 말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1980년대 후반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5.0%로 다시 상승했다(厚生労働省 2011). 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주

가와 지가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는 이후 버블이라고 불리며 

1991년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었다(厚生労働省 20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

가 시간의 증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다(文化庁 1996). 사람들은 삶의 기쁨, 

삶의 보람 등 다양한 동기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게 되

었다(文化庁 1996). 또한 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발상

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이 높아

졌다(文化庁 1996). 그중 문화가 산업적으로도 새롭게 성장이 기대되

는 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文化庁 1996). 즉, 문화산업이 관광업 등 

다른 산업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중심 산업이 되고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었다. 문화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은 교통비, 숙박, 식사, 기

념품 등에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安田武彦 2018, 6). 이러한 문화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호텔, 소매업, 식당, 운송기

관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여 산업 공동화로 인한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安田武彦 2018, 6).

또한 영상정보산업의 확대와 고도화에 따라 미디어의 콘텐츠의 중

요성도 높아졌다(文化庁 1996). 또한,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출은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주변 산업의 확대도 가져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文化庁 1996). 게다가 문화적으로 풍

부한 감성은 생산 활동에서도 독창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보다 고

차원적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文化庁 
1996). 문화의 진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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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文化庁 1996).

2. 제2기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 이후 문화국(文化立国) 전략: 

문화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무역 시장 확대

21세기는 서비스 중심의 시대이며,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문화경제학’의 시대이다(駄田井

正 외 2011). 전후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 향상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면,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

했다. 즉,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 및 방식은 문화를 활용

하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2001년 9.11 테러이후 공

공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정책 및 입장

을 타국 시민들의 이해를 받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그리고 일본 역시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외교적 상

황을 우호적으로 피력하고자 문화 및 다양한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개

발 및 투자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9.11테러 등으로 인한 세계적 

추세였다는 해석 이외에도 다른 해석도 있다. 즉, 일본에서 소프트 파

워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더글러스 맥그레이가 제

안한 ‘GNC(Gross National Cool)’였다(沈成恩 2007, 135). 기존의 

GDP와 대비되는 국력의 지표로 GNC를 제안한 맥레이가 애니메이션

과 비디오게임의 발신지인 일본은 GNC=소프트파워를 대량으로 축적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沈成恩 2007, 

135). 게다가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이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및 브랜드 파워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였고9), 정부 차원에서 

9) 일본이 영국 정부가 추진한 국가 브랜드 전략 ‘쿨 브리태니아’를 본떠 ‘쿨 재팬’이란 

용어를 만든 것이다. (국민일보 2018/10/27)



58  동아연구 제43권 2호(통권 87집, 2024)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카데

미상을 수상했고,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력이 아닌 

‘문화력’이 해외에서 높이 평가받음으로써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沈成恩 2007, 135).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국(技術立国)뿐만 아니

라 문화국(文化立国)을 목표로 하여, 문화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재생

을 외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沈成恩 2007, 135).

2003년도 문화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가와이(河合 隼雄) 문화

청장관은 일본인들은 그동안 경제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

본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을 활용하여 활력과 자신감 회복, 경제

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化庁 
2003). 또한 문화청에서는 예술 창작 활동의 진흥, 지역문화 진흥, 문화

재 보존과 활용, 국제문화교류 추진, 문화 자원 봉사 활성화 등 문화 행

정의 새로운 전개를 통해 일본의 ‘문화력 향상’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文化庁 2003).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화청은 문화심의회에서는 2002년 4월 24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구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향후 일본 사

회에서 문화의 기능과 역할,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

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文化庁 2003, 16). 그리고 문화청은 문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점을 언급했다. 첫째, 사

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둘째, 사람들 간 상호 연대감을 형성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셋째, 보다 질 높은 경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넷째,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진전이 인류의 진정

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섯째, 세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세계평화

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文化庁 
2003, 16). 

이와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행동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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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단 기준으로 문화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사회, 즉 ‘문화를 소중

히 여기는 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행정은 문화를 기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문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다(文化庁 2003, 16).

고이즈미 정권 이후에도 이러한 방침은 유지되었다. 당시 상황을 살

펴보면, 2000년대 중반 때 세계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미국이 주도

했고,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파악됐다(유승균 2010).  

2008년 기준으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약 

44.3%에 달했으며 일본이 약 10.5%, 영국이 약 8.6%, 독일이 7.5% 등

으로 나타났었다(유승균 2010).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시장 

점유가 비슷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차원

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가능

할 것(유승균 2010, 389-390)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

로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고이즈미 정권에서 주목할 점은 민간이 합심하여 관광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서비스 무역도 2000년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6월에 각의 결정된 ‘경제 재정 운

영과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에 따라 2002년 12월에 책정된 

‘글로벌 관광전략’에 근간하여 ‘Visit Japan’ 캠페인(ビジット・ジャパ

ン・キャンペーン)의 실시를 위해 민관이 일체된 체제를 정비했다(国
土交通省 2008).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2010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2배인 1,00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国土交通省 2011). 그리고 2003년 4

월 1일 Visit Japan 캠페인을 시작했다(国土交通省 2011). 이와 더불어 

2006년 12월 13일에는 관광국(観光立国) 추진 기본법이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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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었고, 2007년 6월 29일에는 관광국(観光立国) 추진 기본 계획을 

각의 결정됐다(国土交通省 2011). 2008년 10월 1일에는 관광청이 설

치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에는 중국 개인 관광 비자 발급을 개시하

였다 (国土交通省 2011).

당시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 관광 매력을 통해 외국인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세계화 속에서 개개인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 간 외교를 보완하고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다(国土交通省 2008). 그리고 일본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주변국의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관광교

류를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기도 

했다(国土交通省 2008). 결과적으로 2003년부터 ‘YOKOSO! JAPAN’

이라는 로고와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관합동으로 Visit Japan 캠페인을 

추진했고, 2003년에 521만 명이었던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7년

에 83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3. 제3기 2010년대 이후 ‘쿨 재팬(Cool Japan)’ 전략

2010년 6월 8일에 발족한 간(菅直人) 정권은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국

가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추진했다. 

간(菅直人) 정권의 각의 결정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일본 정부는 1990

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약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민들

이 예전의 자신감을 잃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위축되었다고 

분석했다(首相官邸 2010). 또한 이러한 막막함이 지속되는 주된 요인

으로 침체된 경제, 확대되는 재정적자, 그리고 신뢰감이 저하된 사회보

장제도로 진단했다(首相官邸 2010). 결과적으로 당시 간(菅直人) 정권

은 20년 가까이 지속된 침체 상황을 타파할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

한 전략으로 ‘신성장 전략’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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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6월 8일에 일본의 디자인, 애니메이션, 패션 등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내에 ‘쿨 재팬실(クール・ジャ

パン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10)(日本経済新聞 2010/6/8) 

이렇듯 일본 정부는 쿨 재팬 정책을 통해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눈

부신 발전’을 비즈니스 기회로 삼고 시장을 확장하려 했다. 그리고 이

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 일본의 특색이라 판단한 안전-안심의 

기술력과 다양한 문화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진출을 도모했다(首相官

邸 2010, 41). 특히 당시 간(菅直人) 정권은 일본의 패션, 콘텐츠, 디자

인, 음식, 전통통통-문화-관광, 음악 등의 ‘쿨 재팬’이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首相官邸 2010, 43). 그리고 

간(菅直人) 정권은 이를 위해 해외 방송 프로그램 편성권 매입, 디지털 

전송 강화, 해외 콘텐츠 유통 규제 완화 및 철폐, 해적판 방지, 방송 프

로그램 권리 처리의 신속화와 함께 민간을 중심으로 한 팀의 쿨 재팬 

관련 산업 및 지역 생산품 판매 및 해외 비즈니스 진출 지원, 인재 육성 

강화, 해외 크리에이터 유치를 위한 재류자격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한다

는 각의 결정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首相官邸 2010, 43-44). 이와 

더불어 이러한 시책을 통해 전략 분야에서의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강

화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콘텐츠 수입 1조 엔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밝

혔다(首相官邸 2010, 44).

즉, 일본 정부는 문화력을 강화하고 그러한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제

품 및 서비스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 했다. 이러한 간(菅直人) 정권의 

쿨 재팬 전략은 문화경제정책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일본이 세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 정권의 정책은 자민당 정권에

10) 쿨 재팬실을 통해 일본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산업 홍보와 제작을 담당할 인

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日本経済新聞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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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문화산업과 연계된 서비스 무역

의 확대 정책은 정권 교체 속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이어졌다.11)   

일본 정부는 2012년에 쿨 재팬 전략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정보 발

신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점 과제였다(内閣府 2023). 2015년에는 경제 

성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2015년 6월 쿨 재팬 전략 추진 회의를 

통해 쿨 재팬 전략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쿨 재팬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하였다(内閣府 2023). 이를 통해 민관 

및 타업종 간 연계를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세미

나, 매칭 포럼 등을 실시하였다(内閣府 2023).

2017년에는 내각관방과 문화청이 작성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 정

부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신흥국의 부상 등 국제 사

회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결정하는 요소로 정치력, 경제력, 군

사력 못지않게 문화력이 중요시하게 되면서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文化省 2017). 즉, 문화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원동력이며, 일본이 세

계에서 문화국으로서 국가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중요

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文化省 2017). 이에 2019년에는 전

략을 심화하여 2021년에 전략을 재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단기 정권을 거쳐 2022년에 전략을 재기동했고, 이어 2023년에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쿨 재팬 전략을 재추진한 것이다(内閣府 2023).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일식의 

11) 그 후 2011년 1월에 각의 결정된 ｢신 성장 전략 실현 2011｣에 근거하여 지적재산전

략본부는 2011년 3월에 ｢쿨 재팬 추진에 관한 액션 플랜 17｣을 정리하여 쿨 재팬 관

련 산업의 시장 규모를 약 4.5조 엔(2009년)에서 17조 엔(2020년)으로 하는 것을 목

표로 삼았다. 또한 쿨 재팬의 발굴-창조, 글로벌 발신, 인기 확대, 기반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했다. 게다가 2012년 7월에 각의 결정된 ‘일본 재생 전략’에서

도 2020년까지 실현해야 할 성과 목표가 반영되어 세계 콘텐츠 강국의 지위 확립, 
일본 브랜드 침투 및 가치 향상을 통한 세계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쿨 재팬 관

련 시장 규모 17조 엔을 목표로 했다(経済産業委員会調査室 20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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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는 비율이 ‘호텔-여관업’ 26.7%, ‘음식점’ 21.4%, ‘초

밥집’ 15.1%로 나타났다(日本政策金融公庫 2014). 긍정적인 영향(복

수응답)으로는 ‘일본인의 일식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일본인 고객의 

이용 증가’(76.9%),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국인 고객의 이용 증

가’(64.2%), ‘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른 종업원 및 후계

자 확보’(31.2%) 순으로 응답했다(日本政策金融公庫 2014). 다만, 사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 경영자 본인 또는 조리 책임자가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조리 기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사

한 결과, ‘초밥 음식점(すし店)’ 58.7%, ‘요리점’ 55.5%가 ‘기술을 보유하

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싶다’고 응답했다(日本政策金融公庫 

2014). 그런데, 승계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은 ‘초밥 음식점’이 18.8%, ‘요리점’이 19.7%에 불과했다.12) 즉, 쿨 

재팬 전략의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Ⅳ. 맺는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 특징을 살펴보고, 서비

스 무역 규모의 확대 과정에서 보여지는 문화산업의 역할 확대를 검토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대

두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산업을 실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 조리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으로는 ‘레시피나 매뉴얼을 

작성한다’, ‘전문점이나 동종업계에서 수련(修業)을 시킨다’, ‘자기 가게의 요리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킨다’, ‘보람과 인내심을 길러준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日本政策金融公庫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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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의 ‘Visit Japan’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시다 정

권의 ‘쿨 재팬(Cool Japan)’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일본의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외 요인 및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며 일본의 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과 족의원 그룹 간의 정치적 유착 관계, 안보적 측면에서의 

미일 관계를 고려한 일본의 정책 결정 등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

다. 그 밖에도 일본 경제의 서비스화에 관한 생산과 지출의 통계를 바

탕으로 산업의 구조 변화와 서비스 수출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일본의 특정 통상 이슈 및 특정 시기의 통상정책

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핵심 분야 및 산업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내

외 다양한 변수로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 특징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20세기 후반

에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

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분산 투자하며 중국을 경계하는 정책으

로 선회하였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일본 시

기별로 처한 상황이나 국내외적 요구 및 목표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이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명확하게 실익이 증

명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는 것

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ODA 정책과 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통한 서비스 무역 확대 정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서비스 

무역과 문화산업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부

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특수성 및 일본의 전략을 포괄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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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선행 연구를 통해 대외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및 경

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연계하여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본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상정책 및 전략과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

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거액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쿨 재팬 전략을 

5년 만에 기시다 정권이 개정하여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도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함께 서비스 

무역 정책과 일본 정부의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Visit Japan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시다 정권

의 ‘쿨 재팬(Cool Japan)’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산업 전

략을 통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구축하고 이를 주요 축으로 삼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순히 기시다 정권의 쿨 재팬 전략의 재추

진 배경을 미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 속에서 현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문화정책이 문화산업정

책으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어떻게 규모 

및 분야를 확대했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은 1970년대를 거

치며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내수 정체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을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경상수지

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국가들과의 무

역 마찰이 확대되었다. 결국 1985년 5월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가 달

러 대비 크게 절상되면서 경기는 후퇴 과정에 들어갔으나, 적극적인 내

수 진흥책이 시행된 1986년 말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1980

년대 후반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5.0%로 다시 상승했다. 이 과정에

서 주가와 지가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소비력이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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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 문화산업은 발달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산업의 성장과 기

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일본의 산업 구조는 변했고, 무역 

규모도 확대되었다. 게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무역의 규

모가 확대되고 문화사업과 연계된 일본의 새로운 통상 전략이 추진되

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국제 수지 통계를 이용하

여 일본의 재화 수출입과 서비스 수출입을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

비스 무역은 재화(물품)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그 수지

를 보면 적자 추세에 있었다(内閣府政策統括官 2019).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본 정부는 왜 서비스 무역에 새로운 추가 전략을 구상하고 시장

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한 것일까?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

비스 무역 시장에서 일본의 선점 가능성과 잠재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수지는 현행 통계 기준

으로 비교 가능한 1996년 이후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内閣府政策

統括官 2019). 서비스 수지의 내역을 살펴보면, 여행 수지와 지적재산

권 등 사용료 수지의 흑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서비스 수지 전

체 적자 폭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内閣府政策統括官 2019).

 여행 수지에 대해 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수입이 3.8조 

엔, 지급이 2.0조 엔으로 수지는 1.8조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内閣府政

策統括官 2019). 여행 수지 증가에는 2010년대 들어 방일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 한국, 대

만 등 아시아권 방일객의 증가세가 큰 것을 알 수 있다(内閣府政策統

括官 2019). 그 배경에는 엔화 환율 동향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중산

층 증가, LCC 취항 및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内閣府政策統括官 2019). 즉, 재화 소비 시대에서 

문화(체험, 시간 소비) 소비 시대로 변화하면서 일본 관광이 괄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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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비자 발

급 완화 등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성과가 두드러졌다. 예를 들

어 2010년에 일본 정부는 구매력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발급을 완화했다.13) 그 결과 주상하이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2010년 7월 비자 발급 조건 완화로 2010년 비자 발급 건수는 약 42만 8

천 건으로 전년 대비 56%나 대폭 증가했다(田中正洋 2011).

 정리하면, 기시다 정권에서 쿨 재팬 전략이 재등장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최근에 보여지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

져 온 산업 구조의 변화와 세계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서비스 무역의 중요

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다양한 서비스 무역 특히 문화

산업을 통한 서비스 무역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

고 그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Visit Japan과 쿨 재팬 등이었다. 다만, 

쿨 재팬의 경우 상당수의 투자에 실패하여 2023년도 기준으로 누적 적

자는 356억 엔에 달하면서 일본 내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

기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다수의 재화 산

업의 경우 경제 안보를 고려하여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문화산업은 그러한 안보적 우려가 적다. 일본의 

문화산업 관련 상품 제작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어도 소비자의 선택

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등을 명목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생산국일 경우 프리미엄을 붙일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문화산업 특히 관광산업은 단순히 서비스 무역 

외에도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이는 지역 

13) 비자 발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함으로써 방일 중국인 관광객을 늘려 침체된 일

본 국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田中正洋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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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라는 과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둔화 및 소멸화, 노동력 감소 등으로 골머리

를 앓고 있다. 그런 일본은 관광을 통해 국내외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과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国土交通白書 

2024, 153). 또한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의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류 시장 및 관광 자원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国土交通白書 2024, 153).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ODA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하

려고 했던 것처럼, 문화산업과 서비스 무역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의 다양한 문화산업 정책의 핵심 목표는 일본

의 경제 성장이다. 특히 일본의 서비스 무역 확대 과정 속 문화산업 전

략, Visit Japan 및 쿨 재팬 등의 등장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일본의 전략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존 경제 정책 및 엔저 현상과 맞물

려서 늪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일본의 이러한 문화산업 및 서비스 무역 진흥 정책을 통해 잠재

적 경제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물품 소비가 아닌 시간과 

체험을 소비하는 문화 소비 시대에 걸맞게 일본 특유의 식문화 등이 유

럽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장래 소비 시장

에서 소비 패턴 및 방식의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수백억 엔에 달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문

화산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무역을 확대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일본의 전략은 ODA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치적 판단만으로 정책 결

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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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일본의 시장 선점은 물론 영향력 확대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본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

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 및 인재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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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Japan’s Trade Policy and Strategies in the 

Era of Cultural Consumption: 
The expanding role of the cultural industry in trade in services

Areum Kim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changing trade policy and the increasing role of cultural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rade in services. Since the 2000s, trade in 

service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explains how various policies, from the 

Koizumi regime’s ‘Visit Japan’ campaign to Kishida’s ‘Cool Japan’ 

strategy, were promoted.

The analysis reveals that Japan’s economy grew rapidly from the late 

1960s and stabilized through the 1970s. However, in the early 1980s, 

domestic demand stagnated, and as a result, Japan became increasingly 

dependent on exports for economic growth. Since the 2000s, the 

country has entered an era of cultural consumption based on the 

economic strength and purchasing power accumulated over the years, as 

well as more leisure time. As a result, the cultural industry and other 

service industries have grown amid these changes, and the scale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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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rvices has expanded. Despite a huge budget deficit of 35.6 billion 

yen, the Japanese government is still pursuing a trade strategy linked to 

the cultural industry. They are doing this to achieve market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o expand and maintain its 

influence.

Keywords: Japan’s trade policy strategy, Trade in Services, Era of 

Cultural Consumption, Cultural Industries




